
 중·고등  

 동물 마을의 자랑, 호이 아저씨

 오늘도 집배원 호이 아저씨는 동물 마을에 편지를 배달해요. 동물마을에 

사는 동물들은 호이 아저씨를 무척 좋아해요. 호이 아저씨는 항상 따뜻하

게 인사해주는 다정한 아저씨거든요. 덕분에 많은 동물들이 호이 아저씨가 

편지를 배달해 주기를 원한답니다. 

 내일은 호이 아저씨에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호이 아저

씨가 처음으로 복지등기우편서비스의 집배원으로 현장에 나가는 날이거든

요! 호이 아저씨는 어르신들을 도울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뛰어요. 

 드디어 오늘 동물 마을에서 처음으로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시행하는 날

이에요. 동물 마을의 대표로 호이 아저씨가 어르신을 찾아가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호이 아저씨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요.

“호이 아저씨! 잘하고 오세요!” 처음으로 호이 아저씨가 도착한 곳은 나

이 든 염소 할머니께서 사시는 집이에요.

“할머니, 집에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활짝 열

고 호이 아저씨를 반겨줘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우체국에서 나왔어요. 소식 들으셨죠?” 

기입 금지



그러고는 할머니의 집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조금 허전하시진 않았나요? 제가 이 동네 우편배

  달을 많이 하는데 할머니와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말동무가 없어서 허전하더구나. 근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이 동네 할머니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네

  요. 새로운 분 들을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에요. 대신에 제가 주기적

  으로 즐거운 소식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그래 알았다. 덕분에 즐거웠다. 꼭 다시 보자. ” 할머니집을 나온 호이 

아저씨는 첫 방문치고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이 아저씨가 우

체국으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호이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통해 마을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어르신들에 대

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물마을에서 이 제도를 처음 실행할 수 있

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지요. 호이 아저씨가 처음으로 시행한 후, 많은 집

배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방문해요. 이 제도 덕분에 동물마을

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